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색깔이 다를 만도 하다. 
구십 여명의 사서분이 계신 이 곳에 행정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는 사람이 둘이 
니l 색이 다르다고 할만 하다. 며칠 전에 한 분이 더 오셔서 이제는 셋이 되었다. 
일단 패(?)를 돌릴 수 있는 인원이 되 었다. 
무엇인가를 해낼 수는 있지만 강한 색을 내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인다. 
요즈음 이 곳 도서관에서는 책 냄새가 나지 않는다. 
그보다는 오히려 I삐~비빅l 울리는 감응기의 경고 소리와 스캐너의 I떡-' 소리I 그리고 
자판을 두드리는 i따다닥I이 더욱 익숙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. 
이용자들도 더 이상 느긋하고 자유롭게 깊숙한 의자 속에 몸을 묻고r 책장을 넘길 수 
있는 여유는 없다. 턱을 괴고 눈을 반쯤 감고 앞에 놓인 책 속의 구절을 고민스레 되새기 
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없다. 
그저 반듯한 탁자에I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된 의자에 앉아I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거 
나/ 마주보면서 무엇인가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. 
문득 탁하게만 느껴졌던 예전의 그 책 냄새가 다시 그리워진다. 
겨울철 추운 교실 조개탄 난로위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도시락 내음처럼 .... 
요즈음 우리 도서관의 가장 큰 관심은 I찾아가기 서비스l이다. 
그 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드리려고 t이것이 제법 괜찮습니다; I이런 것도 
있습니다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. 
곳곳에서의 좋은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. 도서관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참 달려가고 있 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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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데 옆에서 보는 나의 마음이 그리 한가롭지 못하다. 이렇듯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던 
분이 어느 날 홀로 서게 될 입장이 된다면 어찌되는가? 
끝까지 제공해 드리면 좋은데I 한없이 확대될 모든 분들의 입맛에/ 그것도 자율로 무장 
한 고도의 전문가의 입맛을 어찌 하나하나 맞출 수 있을까? 하는 걱정이다. 
혹여 우리 도서관 분들이 지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다. 단기적인 다소의 만족 
이 오히려 장기적인 불편으로 남는다면 어찌되는 것인가? 
고민해 볼만한 일이다. 
잘~ 되어야 될 텐데. 
내가 아는 도서관은 사람과 문화 그리고 학문이 함께 숨쉬는 곳이다. 
자료로 가득 채워진 커다란 서고 건물이 아니라， 자료를 매체로 하여 사람과 문화와 학 
문이 만나는 곳이고/ 그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. 
한 없이 자유로운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I 서로 부딪치며/ 한바탕 신나게 어 
울리기 좋은 곳이다. 
이곳에서 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울림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 
이며/ 또한 이 곳을 삶의 한 자리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다. 
나는 색깔이 다른 도서관 사람인지라I 지금 나의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모른다. 
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네 도서관 사람들 모두가 우리대학의 둥대 역할을 하고 있는 
셈이니l 그 동대에 칠해져 있는 색이 분홍색이든/ 보라색이든 그 색채를 가릴 것은 아니라 
는 것이다. 
다만1 발하는 빛이 i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의 색’이라면 족하지 않겠는가? 
나는 내일도 그 색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도서관 사람이고 싶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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